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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3월 4일

피로 맺은 우의:  주한미군, 한국 헌혈 운동 동참

글:  러셀 베셑 병장 ( Sgt. Russell C. Bassett)

대한민국 서울  --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 일각에서는 두나라의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라며 미군 위문 협회 기획부장 제리 브레노 (Jerry Brenot)씨는 말을 이었다.“우리는 다같이 인간이라는 하나의 띠로 묶인 존재이고 피는 그냥 다같은 피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이는 지난 금요일 서울역에서 68명의 주한미군이 헌혈 운동에 참가한 행사를 두고 브레노가 언급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헌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이번 행사 주치의 이미경 선생이 말했다. 

“이런 대대적인 헌혈행사는 피가 모자랄 때마다 벌인다.  미군들이 피를 나누어 주러 왔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사람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이선생은 당부를 한다.


이번 행사를 지원해준 주한미군 작전 참모부 주임원사 조셉 테리 (Command Sgt. Maj. Joseph Terry)는 이런 행사 참여가 한국민을 향한 그들 군인들의 관심을 표명하는 한가지 방법이라 여긴다.  

“이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한가지 방법이며 우리가 속한 사회를 위해 또, 피를 필요로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우리들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주한미군 작전참모부 항공대대 행정병 샤히드 살람병장(Sgt. Shaheed Salaam)도 주임원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를 보고 한국민들은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견지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연 평균 4-5건의 행사를 기획하는 브르노는 이행사를 군인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며,“원래 우리가 요청한 인원은20명이었는데 68명이 온겁니다.  이런 행사에 대한 반응은 늘 이렇게 놀라운 정도지요.” 

“미군과 한국민을 연결해서 어떤 일을 기획 하면 끝날때는 놀랍게도 양쪽 모두 아주 만족하게 되지요.”라고 그는 끝을 맺었다.

한국 적십자사도 피를 수혈 받아 즐겁다.

“수요에 비해 피의 절대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라고 적십자사 홍보담당의 박정규선생은 “적십자사에서는 미군의 헌혈 동참에 감사합니다.  이는 한미 국민간의 진정한 우정을 과시하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끝-
